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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재생에너지 없어 RE100 달성 어렵다”
정부 재생에너지 목표 대폭 후퇴
• RE100* 가입 세계 409개사 중 31개사 달성 : 구글(’17년), 애플(’18년) 등

	 * ‌�기업사용 전력량을 100% 재생에너지(Renewable Energy)로 충당하자는 글로벌 캠페인

• RE100 가입 국내 32개사 모두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매우 저조 

:: LG에너지솔루션 44%, 아모레퍼시픽 18% , SK하이닉스 4%, SK 3% 등

• 한국 재생에너지 비율은 OECD 최하위

:: OECD 평균(23.4%), 한국(3.4%)의 7배 수준*

	 * 통계청 「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(SDG) 이행현황 2023」 (’23.3.29)

• 윤석열정부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치 크게 후퇴(30.2%→21.6%)* 

	 * 산업부 「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」 (’23.1.12)

RE100(재생에너지 100%) 폭망

우리 기후·환경은 폭망했다 ➊

기후·환경

RE100 달성 0%인데 재생에너지(RE) 목표는 낮추고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, 한국환경연구원자료 : 한국ESG연구소

세계
409개사

한국
32개사

31개사(7.6%)

0개사(0%) 

■ 미달성

■ 달성

■ 미달성

■ 달성 목표목표최대최소최대최소윤석열정부
목표

문재인정부
목표

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

30.2%

21.6%

36.0% 38.0%

50.0%

70.0% 70.0%

80.0%

8.6%p

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치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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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생에너지 예산 폭망

우리 기후·환경은 폭망했다 ➋

"尹정부, 태양광사업 싹 뒤져보는데”
재생에너지 예산은 2년 만에 반토막
• 재생에너지 예산 2년 연속 삭감

:: (’22년) 1.3조원 → (’23년) 1.0조원 → (’24년) 0.6조원

• 태양광 신규발전소 설치 용량 축소 

:: (’21년) 4.08GW → (’22년) 2.99GW → (’23년) 2.50GW

•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(NDC) 달성 제한

• 국내 태양광 기업 내수 매출 급감(’22.상반기→’23.상반기) 

:: 한화큐셀 -57%(2,838→1,227억원), 신성이엔지 –45%(573→318억원)

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예산 (억원) 태양광 신규발전소 설치 용량 (GW)

자료 : 기획재정부 자료 : 한국에너지공단, 한국수출입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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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내 임기만 아니면 돼”
온실가스 감축에 정부 무책임
•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, 2030년 탄소감축 40% 목표 세부안 발표

:: 산업부문 부담은 낮추고(14.5%→11.4%), 전환부문은 높이고(44.4%→45.9%) 

• 윤석열정부에서는 조금씩 감축하면서, 다음 정부에서 급격히 감축?

:: 2030년 40% 감축 목표량 중 절반에 가까운 17.5%(추정)를 해당연도에 달성

• IPCC(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)가 강조한 선형적 감축 대비, 

한국은 7년간 무려 3억 930만톤을 더 배출하는 꼴

탄소감축 폭망

우리 기후·환경은 폭망했다 ➌

온실가스 순배출량 (백만톤CO2eq)

주 : ‌�* 2021년은 환경부 잠정 총배출량에 2020년 흡수량 적용 

** 2022년은 국회예산정책처 배출 전망에 2020년 흡수량 적용

자료 : 온실가스정보센터 및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가공 JTBC 보도자료(2023.4.10)

■ 실제          ■ 추정          ■ 목표          ■ 연도별 감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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삭제 삭제

축소 및 시민사회 배제

자료 :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

기후정의 폭망

우리 기후·환경은 폭망했다 ➍

“탄소중립기본법 위반!”
기업 민원 창구로 전락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
• 1기 탄소중립위원회(’21.6월) : ❶8개 분과 ❷70여명 민간위원 ❸학계・시민단체・청년・ 

종교계・농어민 등 다양한 민간위원으로 구성 

• 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(’22.10월) : ❶분과 4개로 축소 ❷민간위원 대폭 축소(72명→32명) 
❸아동・청년・노동계・농민 배제 ❹전문가・기업・대형기관으로만 구성

• 아동・청년・노동계・농민 및 미래세대 등 민간위원 배제는 탄소중립기본법 위반* 가능성

	 *  ‌�「탄소중립기본법」 제15조⑤ : “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, 청년, 여성, 노동자, 농어민,  

중소상공인,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

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”

윤석열정부 시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축소

2021년 조직도 2022년 이후 조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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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한전 적자 탈원전 탓? 문제는 에너지가격 급등”
한전 적자가 탄소중립 계획에 걸림돌 될 것 예견 다수
• 한전 적자 핵심 원인은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

• 한전 누적적자 : (’21~’22년) 39조원 → (’23.2분기) 47조원 

한전 총부채 : (’21년) 137조원 → (’22년) 193조원 → (’23.상반기) 201조원

–– ‌�美 JP모건 :  

“한전 탄소중립 환영 ... 다만 이를 위한 한전 자금조달 여력은 우려 요인”

–– �英 파이낸셜타임스(FT) :  

“한전 적자는 한국이 재생에너지에 발을 동동거릴 수 밖에 없는 원인이자 결과”

한전적자 폭증

우리 기후·환경은 폭망했다 ➎

국제 에너지가격 급등 → 한전 적자 (원/kWh)

자료 : 한전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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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주권 절망 ❶ : 방사능 절망

“방사능은 안전치가 없다”
국민 대다수 피해와 오염 걱정, 대통령은 괴담 취급
• 대다수 국민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 걱정, 尹정부는 괴담 취급 

–– ‘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’ 홍보물 KTX 비치

• 전체 오염수의 0.5% 방류에도 바다는 이미 변화

–– 아직 방사능 중단 총기준치(700Bq/ℓ) 미만이나, 10Bq/ℓ 일부 검출

• 美 국립학술원 :  

“‌�안전치 이하라고 해서 방사능 위험이 제로가 아니라,  

방사능 위험은 방사능 노출량에 직선적으로 비례하며  

방사능은 안전치(역치)가 없다”

• 방사능 누적으로 인한 해양생물 오염이 문제

:: 기준치 180배 ‘세슘 우럭’이나 ‘방사능 쥐노래미’가 후쿠시마 해안에서 포획

우리 기후·환경은 폭망했다 ➏

자료 : ‌�한국갤럽(2023.9.1)

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여론조사

걱정된다

75%

있다

73%
않았다

54%

꺼려진다

54%

1. 오염수 방류로  

우리 해양과 

수산물 오염될까봐

2. 오염수 방류로 

우리 해양과 수산물이 

오염될 가능성이

3. 오염수 방류의 

위험성은 과장되지

4. 오염수 방류로 

수산물 먹기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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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기후·환경은 폭망했다 ➐

김기현 국민의힘 대표,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결의안 공동발의

해양주권 절망 ❷ : 오락가락 여당대표

“핵오염수 투기 반대,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?”
김기현 당대표, 日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 서명
•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말바꾸기

–– 2020년 10월 : “‌�현재 기술로는 삼중수소를 제거할 수 없다.  

국제 소송과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한다” (국회 외통위 국정감사)

–– 2021년 4월 : 「‌�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규탄 및  

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」 서명

–– 2023년 9월 : “오염수 가짜뉴스 판치는데 … 아무도 책임 안져”

자료 : 국회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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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기후·환경은 폭망했다 ➑

수질관리 폭망

“같은 통계가 4개월 만에 28.7배 증가한다고?”
역대 최악 녹조, 수질관리 비상
• 낙동강 수질 비상 : ‌�강물의 정체시간과 밀접한 유해 남조류 수가 전년 대비 2.8배 이상 증가 

마이크로시스틴 등 정수과정에서 독성 강화 가능성

• 영산강·섬진강 최대 생활・공업용수 부족량 통계, 4개월 만에 28.7배 증가 

:: 尹정부, 댐 증설 필요성 근거로 ‘생활·공업용수 부족량’ 통계치 부풀리기

• 윤석열정부는 4대강 보 유지 및 댐 증설에만 관심

낙동강 상류 녹조 몸살 (개체수/㎖) 정부인용 생활・공업용수 부족량 통계 (톤/일) 

주 : 안동댐 예안교 유해 남조류 세포수

자료 : 안동시청	

주 : 영산강·섬진강 과거 최대 부족량 기준

자료 : 환경부, 국가물관리위원회

2.8배 증가2.8배 증가

33,376

94,095

2023년2022년

28.7배 증가28.7배 증가

12,822 

368,000

환경부 가뭄대책
근거자료(2023.4)

물관리종합계획
연구보고서(2022.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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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환경부는 환경오염관망부인가?” 
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스스로 폐기
• 일회용컵 보증금제 및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유예

–– 감사원 : “법 취지에 맞게 전국적 시행을 조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” 

vs 정부 : ‘일회용컵 보증금제’를 지자체 자율로 전환, 자원순환 정책 퇴보

• 독일은 2003년부터 일회용기 보증금제(Pfand) 시행, 빈 용기 회수율 98% 달성

•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“자연성 회복” 삭제

:: 2010년 이후 일관된 하천관리 패러다임 ‘자연성 회복’ 폐기

환경부 폭망

우리 기후·환경은 폭망했다 ➒

한국

일회용컵 보증금제 

전면 시행 유보

프랑스

패스트푸드점 일회용 접시  

및 수저 사용 전면금지

독일

2003년부터  

일회용기 보증금제 시행 

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


